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激勵辭

의료시장 개방에 앞서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들은 도하개발아젠다(DDA)의 협상일정에 

따라 상대국과의 협상을 거쳐 3년 후인 2005년에는 의료시장을 개방해

야 하는 문제가 이제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지난 6월말까지 외교통상부에 

접수된 한방 의료분야에 대한 관계국의 개방요구안을 보면, 우리의 최대 

경쟁국인 중국이 중의사 면허의 인정, 한의원등의 영업허용과 교육 법률

분야의 시장개방을 요구해왔고 미국은 병원설립제한의 완화를 촉구하고 

있으며 그밖에 10개국이 의료, 법률, 교육, 금융, 유통 등 12개 서비스분

야의 시장을 요구해왔습니다.

이에 한방 의료분야의 시장개방에 대비해야할 우리의 당면과제로는 중

국 중의학의 세계시장 석권을 방지하며, 그들과 대등하게 세계시장에 진

출할 수 있는 길을 개척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내에 밀어닥칠 중의학 

공세를 효과적으로 막으면서 한의학술 분야에서 우리의 경쟁력을 높이는 

문제가 절실하게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학술분야에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임상 분야에서 폭넓

고 깊이 있는 연구들이 선행되어야 하고 그 연구결과가 학회지를 통해서 

발표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중국의 중의학과 차별되면서 경쟁력을 가

질 수 있는 한국의 전통의학에 대한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것입

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대한의료기공학회의 한국의 전통의료기공에 대한 연구

와 임상응용의 노력은 대단히 귀중하며 대단히 큰 의미가 있고, WTO체

제의 의료시장 개방에서도 굳건히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대한의료기공학회의 이러한 노력이 올해로 벌써 6번째의 학회지로 나

타게 된 점을 기쁘게 생각하며 한의학 발전에 대한 노고에 치하드리는 

바입니다. 학회 회원들이 바쁜 와중에도 귀한 연구 결과를 엮어 학회지를 

펴내게 된 것을 치하드리고 한의학 발전에 노력하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도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앞으로도 참신하고 귀중한 연구들이 계속 발표되기를 기대하며 학회와 

회원 여러분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002. 11

大韓韓醫師協會 會長 안 재 규



激勵辭

  한의학의 대중화에 발맞춰

 뜨거운 여름, 온 국민이 하나 되었던 월드컵 경기가 있었습니다. 이는 

온 국민들의 가슴에 自信感과 矜持를 심어준 계기가 되었습니다. 

 올해는 우리 한의계에도 커다란 성과가 있었습니다. 바로 공중보건한의

사의 확대 배치입니다. 그동안 충분한 자격이 되었음에도 소수의 인원만

이 보건소에서 의료 혜택을 전하는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작년

의 법률안 통과에 따른 공중보건한의사의 확대 배치를 통해 우리의 韓醫

學이 국민들에게 한걸음 더 다가서게 되었습니다. 

 韓醫學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제도들이 마련되고 이를 펼칠 수 있는 

터가 준비된 지금, 우리 韓醫學界의 노력이 더욱 필요한 때입니다.

 한의학은 ‘氣’의 학문이라고 합니다. 현재 우리에게는 이러한 ‘氣’에 관

한  수련과 연구가 절실합니다. 즉, 안으로는 기공의 수련을 통하여 스스

로의 건강을 지키고, 이를 환자의 치료에까지 폭넓게 응용하며, 밖으로는 

이를 현대의 자연과학적인 언어로 풀어내어서 설명할 수 있는 작업이 필

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大韓醫療氣功學會誌”의 6號 발간에 뜻깊은 감사를 표

합니다. 氣功醫學會 여러분들의 醫療氣功에 대한 더욱 깊은 연구를 통해 

앞으로도 계속된 연구결과가 발표되기를 바라며 學會의 무궁한 發展을 

祈願합니다.

2002. 11

大韓韓醫學會 會長 이 원 철



發刊辭

한의학의 세계화가 필요한 때

 월드컵이 있어 즐거웠던 여름이 지나 收斂의 계절인 가을입니다. 大韓醫

療氣功學會도 올 한해의 결실을 모아 여섯 번째 學會誌를 발간합니다.  

 올 한해는 월드컵을 계기로 大韓民國의 國際的 位相이 한단계 높아졌던 

해로 기록될 것 같습니다. 大韓民國이 세계로 뻗어 나갈수록 더더욱 우리 

자신의 傳統을 찾아 나가고 이를 현대화 시키는 작업이 중요해 지리라 

봅니다. 이러한 傳統의 중심에 韓醫學이 서 있지만 아직도 국민의 생활속

에 하나의 중심으로 우뚝 서 있지는 못한 형편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더욱 우리 韓醫學의 발전과 이를 가능케 하는 기반으로서의 氣

功學의 발전이 요구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氣功學의 발전이란 참으로 어려운 과제입니다. 개인으로서의 修養은 기

본적인 필수이며 사회적 차원에서의 발전을 위해서는 學問的 勞力 및 文

化制度的 뒷받침까지 필요합니다. 멀리 내다보면 참으로 힘겨운 과정이지

만 그러기에 지금 여기에서 한발자욱의 노력이 더욱 소중한 것 같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소중한 원고를 내어 주신 여러 회원분들과 學會誌의 발

간을 위해 힘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會員 여러분과 學會, 氣功學

의 無窮한 發展을 기원합니다.

2002. 11

大韓醫療氣功學會 會長 김 기 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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